
2 0 0 8년 1 1월 1 4일 오후 2시
부터 6시까지 충남 서천군 서
천읍 사곡리 소재 서천문화원
2층 강당에서‘진명震溟 권헌
權B 학술대회’가 열렸다. 서
천문화원에서 주관하고 서천
군에서 후원하였다. 유성렬柳
成烈 서천문화원장은 그 초대
의 말에서‘진명 권헌 선생은
우리고장출신의문장가로현
실주의 시정신詩精神의 다채
로운 성취를 진명집震溟集으
로남겼다. 그훌륭한업적에도

그동안 학계에서 많은 연구가
진척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
다. 늦게나마그훌륭한정신세
계를 재조명하고 선생의 높은
문학세계에 초점을 맞추어 학
술대회를개최하게된 점은매
우뜻깊게생각한다’는요지를
말하고있었다.
대회의 행사 내용은 1ㆍ2부
로 나뉘어 제1부 열림행사가
유성렬 서천문화원장의 대회
사, 나소열羅昭烈 서천군수의
축사에 이은 기조강연으로 명
지대 미술사학 교수 유홍준兪
弘濬전문화재청장의‘진명권
헌의 회화론繪畵論과 전신론
傳神論’강의가있고서천문화
원 이사 김동윤씨의 대학경문
성독聲讀으로 끝을 냈다. 제2
부 행사는 학술대회로서 충남
도역사문화연구원 오석민 연
구위원의 사회로, 제1주제에
성균관대 국문과 이지양李知
洋 교수의 발제‘권헌의 우화
시寓話詩에 나타난 인정세태’

가 발표되고, 제2주제 충남대
정경훈 교수의 발제‘진명 권
헌의문학론연구’발표와제3
주제 한국화가 이소영李昭B
박사의발제‘인물화에내재된
사의성寫意性 연구’가 발표되
었다. 주제발표에뒤이어대전
무형문화재 가곡예능보유자
한자이씨의‘관산융마關山戎
馬’가 시창되었다. 관산융마는
지난해에 이곳에서 학술대회
를 한 바 있는 이 지방 출신의
진명권헌공과 같은 시대의 문
인 석북石北 신광수申光洙의
명시이다. 마지막으로 오석민
연구위원을 좌장으로 하는 종
합토론이제1주제에대한동국
대국문과정환국교수의질의
토론, 제2주제에 대한 충남대
철학과최정묵교수의질의, 제
3주제에 대한 원광대 전영하
교수의 질의토론으로 이루어
졌다.

■유홍준교수의기조강연

유홍준교수의기조강연‘진
명권헌의회화관과전신론’은
‘진명 권헌에 대한 새로운 조
명ㆍ진명 권헌의 생애ㆍ성정
의 발현으로서 시와 그림ㆍ진
명이 교류한 화가들ㆍ서화에
붙인 진명의 시와 찬문ㆍ이리
관물以理觀物의 감상자세ㆍ진
명의 전신론傳神論과 화상설
畵像說ㆍ맺는 글’등 8개장으
로 나뉘어 있었다. 그 머리글
‘진명 권헌에 대한 새로운 조
명’에서 유교수는‘조선 후기
영조년간의 참으로 뛰어난 시
인이었고, 한편으로는 개성적
인 선비였던 진명 권헌
( 1 7 1 3 ~ 7 0 )이 오랫동안 그 이
름조차잊혀있다가학계에주
목받게 된 것은 2 0년도 채 안
된다. 진명이우리시대에새롭
게 조명받게 된 것은 1 9 9 1년
그의 문집 진명집震溟集 원본
이 발견되고 임혁택林滎澤 교
수가 이조시대 서사시를 상하
2권(창작과비평사, 1992년)으
로 펴내면서진명의시를소개
하면서부터이다. 이 책 상권에
는 체제모순과삶의갈등을읊
은 시들이엮어져있는데여기
에는 진명의 시 사노비寺奴婢
ㆍ관북민關北民ㆍ고인행雇人
行ㆍ쌀쓰는여인━여소미행
女掃米行 등 4편이 소개되어
있다. 여기 소개된 시를 보면
당시 평자들이 말한대로 당나
라 두보杜甫를연상케하는비
감이 서려 있고, 그 시상이매
우 명확하고단호한사회고발
적 성격을띠고있어주목받을
만했다’고그허두를떼었다.
그 2년 뒤 1 9 9 4년에 진명집
이 영인출판되면서 학계의 관
심이더욱커졌는데이 문집은
진명의본령인시의세계가높
은 경지를보여주고있어상와
常窩 이민보李敏輔가 지은 그
문집서문에서그시를당대최
고 수준으로극찬한것이의례
적 찬사가 아님을 알 수 있게
했다. 이후 진명은 한문학계에
서 큰 주목을 받게 되어 이미
그 시세계를 규명하는 3편의
학위논문이나왔다. 영남대홍
성수洪性秀의석사논문‘진명
권헌의 문학론과 한시연구’가
1 9 9 3년에발표되고, 경북대김
동현金東鉉의석사논문‘진명
권헌의 문학론과 한시연구’가
1 9 9 7년에, 성균관대 이지양李
知洋의 박사 논문‘진명 권헌
의 진眞 추구와 사회시’가
2 0 0 1년에 발표된 것이 그것이
다. 한편진명은한문학계에서
와 동시에 미술사학계에서도
새로운주목을받게되었다. 이
는 그 문집에독특하고뛰어난
시의세계못지않게확고한예
술론으로 전개한 전신론傳神
論이들어있기때문이라고유
교수는밝혔다. 전신론이란초
상화등을그리는회화에서그
대상자의 정신과 감정을 불어
넣어 표현해내야 한다는 이론
이다. 유홍준 교수는 스스로
‘일찍이임형택교수로부터진
명집에회화관계기사가많이

나온다는 가르침을 받고 곧바
로조사하여당시한미술잡지
에 연재중이던회화사의새 자
료 시리즈에진명집중 전신론
을 비롯한 5편의 글을 번역하
여소개한바있고이어필자의
박사학위 논문 조선후기의 화
론 연구에서그전신론을비중
있게 다룬 바 있다’고 하면서
진명의 전신론은 조선시대 초
상화의 주요한 미적개념일 뿐
만 아니라 일반회화에서도 외
면적 사실을 뛰어넘는 사의성
寫意性을 강조한 화론이기 때
문에 홍익대 이소영李昭B의
석사논문‘인물화의사의성에
관한연구’에서도그전신론이
비중있게다루어지고있다. 이
리하여 한동안 잊혔던 진명은
그의시와화론으로다시역사
상의인물로되살아나게된 것
이라하였다.
유교수는 진명의 생애를 일
별하여‘본관은 안동으로, 양
촌 권근의 후손으로 5대방조
석 주 石 洲 권 필 權
B(1569~1612)부터 부친 권
구權B( 1 6 8 3 ~ 1 7 6 1 )까지 대
대로 시문에 뛰어난 명문이
었다. 진명 자신이 역대 선조
들의 문집을엮으면서그서문
으로 쓴 화산세고서花山世稿
序를보면그는집안의문학적
전통에 대하여 대단한 긍지를
갖고있었던것을역력히알수
있다. 자신에대해서도비록과
거 본과에급제하지못하여미
관말직을 전전하였지만 문사
로서의 자부심은 누구보다 강
했던것은이 가문의긍지에서
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. 그는
1 7 1 3년 한산韓山에서 출생했
다. 자는 중약仲約, 호는 진명
震溟이다. 16세에 연안이씨延
安李氏와결혼했고 1 7 3 5년 2 4
세에 생원시에합격했다. 그러
나 이듬해 별시別試문과에 낙
방하고는 서울 연지동 처가에
기식하며 과거시험을 준비하
고있었다. 그가뛰어난시인이
면서도 과거에 계속 낙방하고
끝내는뜻을이루지못하게된
이유를 그 자신은 불녕자략편
不B自略編에서, 중간에 과거
규정에 경서를 배강背講토록
했는데나는본디외우기를못
해서 백이전이나 추수편은 만
번 가까이 읽었는데도 글자를
틀리곤 했다. 이 때문에 많이
제용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’
고하고그생애에서많은문신
과 교유하여 신광수申光洙ㆍ
이민보李敏輔ㆍ남유용南有容
ㆍ오원吳瑗ㆍ유언호兪彦鎬 등
당대의 시인ㆍ명사들로서 그
범위가 넓었고 화가로는 능호
관凌壺觀 이인상李麟祥과 가
까이 지냈음을밝혔다. 그리고
‘진명이 교류한 화가들’의 장
에서진명이교유한화가가이
인상 외에 겸재謙齋 정선鄭敾
ㆍ이치재李緻齋ㆍ변상벽卞相
璧ㆍ진재해秦再奚 등도 있음
을언급하고있다.
‘이리관물以理觀物(이치로
서 대상을 관찰함)의 감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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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진명權B학술대회’열어
2008년 11월 14일 충남 서천문화원 강당에서
전문화재청장 兪弘濬교수 기조강연

▲ 유성렬서천문화원장이대회사를 하
고 있다.

▲ 명지대 교수유홍준전문화재청장이기조강연을하고있다.

안동권씨근기요산회安東權氏近畿樂山會의2 0 0 8년 1월신년교례회新年交禮會를아래와
같이행하오니회원모두의참여바랍니다.

일 시 : 2009년1월1 7일(토요일) 11시
집결장소: 서울도봉구도봉산대등산로입구‘만남의장소’(지하철1호선도봉산역

에서도보5 0 0 m거리)
교례회 장소: 도봉산등산로입구‘산두부집’(대표권오현ㆍ02) 954-1183ㆍ0 1 0 - 8 0 0 3 -

6 9 9 6 )
행 사 : 11시3 0분부터1 3시까지교례회와중식마치고원하는회원은선택적으로
산행.

준 비 물 : 산행하실회원은등산복ㆍ등산화착용및동절등산용구지참.
연 락 처 : 권병일총무0 1 1 - 2 8 9 - 1 7 4 7·권기윤0 1 0 - 7 2 8 2 - 3 6 0 8

안동권씨근기요산회장權寧翼

근기요산회신년교례회안내


